
누에고치의 세리신, 암 억제 효능 증명 

 

일본의 유명한 염색가공공장인「세렌」은 히로시마 대학과의 공동연구에

서 누에고치의 세리신(sericin)이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

발표하였다. 누에고치의 아교질 단백질인 세리신은 이미 강력한 항산화(抗酸

化)작용과 「치로시나제」 저해(沮害)작용(미백[美白]작용)이 증명되어 화장품

이나 옷감의 가공에 사용되고 있다. 

「세렌」과 히로시마대학은 쥐 실험에서 발암제를 쥐의 피부에 바르고 1

주일 후에 관찰한 결과, 세리신이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

세리신을 섭취하면 대장암의 억제에도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. 

지금까지 확인된 세리신의 효능은 항산화성, 치로시나제 저해작용(미백작

용), 변비개설, 대장암예방, 피부암예방, 미네랄 흡수·촉진 등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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